
치 사

번뇌의 불꽃이 모두 소멸하고 일체의 고통이 사라지는 경지에 달하는 것은 비단 불자뿐만 아
니라 모든 이들의 서원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너무도 다양한 사유들로 고통을 겪는 현대인들. 
은 부처님의 말씀이야말로 따뜻한 치유의 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모든 존재들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단순히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 
든 것을 완전 연소하여 또 다른 시작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미를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열반은 단순히 이 생이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으. 
로 이끄는 영원한 안식처를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행복 열반에 이르는 길을 보여준 . , 
인류의 스승은 약 여 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신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2600 . 
생로병사가 주는 고통의 해답을 찾기 위해 오랜 고행 끝에 육체와 정신의 일체를 통한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인류의 스승 붓다의 길로 들어서셨습니다 그 후 진리의 가르침을 펼친 부처님. 
은 쿠시나가르의 사라 쌍수나무 사이에서 영원한 평안에 드시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반드시 어떤 원인과 조건이 결합되어 탄생하며 이러한 존재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무상無常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도 진신. 
사리와 부처님의 말씀인 법사리는 신앙의 대상으로 어느 시기에도 인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
니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의 보급과 더불어 조탑공덕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이후 고려 조, , 󰡔 󰡕
선시대에도 진신사리를 비롯하여 보협인다라니경 등의 법신사리를 탑 내에 봉안하는 법사리 󰡔 󰡕 
신앙이 꾸준히 성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우리 옆에 계시지 아니하지만 다양한 형태로 . 
우리와 함께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의 세계를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맞추어 대중들이 받, 
아들이기 쉽고 이해하기 편한 형태로 전달하며 소중한 성보문화재로 전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어느 때보다도 잘 담고 있는 이번 특별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소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귀중한 성보를 맡겨주신 기관 관계자 분들께도 깊은 ,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전 기간동안 참배하신 모든 분들이 궁극의 행복을 저마다의 마. 
음에 깊이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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